
일본의 면직물 산지 – 

엔저 현상으로 수지개선 도비·고난도 직물의 수주 이어져 

 

일본의 면직물 산지는 엔저(円低)현상으로 인해 시중 상품의 시세가 점차 

개선되어 중국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됨에 따라 일본산 직물의 거래

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작년 말부터 내의용으로 규격화된 크레이프(crepe)의 주

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약연사(弱撚絲)로 설피게 짠 직물인 

위생용 “고오즈(gauze : 가제)”의 수지 상황이 나아져 오사카 남부 세슈(泉州)

직물업계의 경우 금년 봄·여름철용 일감의 주문이 작년 9월부터 시작하여 

작년 연말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도비직물은 고전하고 있는 캠(cam)직

기와는 달리, 이른 봄부터 금년 초여름 분까지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등 조

업 상황이 개선되었다. 

오사카의 면 백색 직물산지의 경우 도비(dobby)에서 특수사로 짜기 어려운 

부인용 얇은 직물의 조업 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며, 특히 발주자 측이 중

국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을 원하며, 위사에 3합연, 4합연한 변화 직물이나, 

경위 고밀도의 주자이중직, 세번수 강연사로 짠 보일용의 특수사나, 특수한 

30수 2합연사, 40수 2합연사로 위사 밀도를 적게 한 직물 등을 짤 수 있는 

공장에는 그런대로 주문이 있다. 또한 종광 10장∼12장을 사용하는 변칙무늬

의 직물주문이 많고, 비싼 고급 면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럼으로써 

해외 수입품과 차별화하고 있다. 

강연 세번수로 엉키기 쉬우며, 통경(通經)도 어렵고 제직은 아주 어려운, 

따라서 생산 효율이 좋지 않은 직물의 주문이 적지 않다. 



고밀도 이중직은 작년부터 주문량은 많지 않으나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주량도 과거에는 1로트(lot)가 300∼500필이었으나 요즘은 150∼300필로 줄

었으며, 제직 공장의 운영효율도 그 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